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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1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는 곳에 나오시였다. 

지하전동차의 객실안으로 들어서시여 그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용좌석표식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늙은이와 장애자, 임신부와 애기어머니전용좌석임을 알리는 

표식이 새겨져있었다. 

사실 그 표식은 한달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의장품들의 요소요소를 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만들어 설치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 새겨진것이였다.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객차에 늙은이와 

장애자들의 좌석을 따로 정해주라고 하였는데 좌석우에 표식은 하였지만 

색갈을 바꾸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자를 만져보시며 객차에 접이식 

의자를 놓아주어 밀차나 애기차를 세워놓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접이식의자를 객차안에 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일정한 구간에만 놓아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동차에 오래동안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자인 선의자를 놓아줄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지하전동차를 마련해주시려 그 

의장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총비서동지, 

이렇듯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지하전동차의 전용좌석의자는 

일반좌석의자와 구별되는 색갈로 바뀌게 되였으며 객차안에는 서있는 상태에서 

걸터앉을수 있는 선의자들도 놓여지게 되였다. 


